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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는 실망 밖엔 안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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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는 실망 밖엔 안남았네요.
2017.05.04 조회수 679 등록자 이OO

얼마전 여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기대감이 컸나봅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음식점은 이미 돈을 많이 벌어선지 

더이상 맛에는 신경도 안쓰는 모양입니다.

어차피 방송출연에 블로그에 맛집(?)이라고 정보를 올렸으니

알아서 다 찾아오니까요. 

그릇은 테이블에 집어던지듯이 내려놓고

친절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예의가 아예 없네요.

손님이 많아 힘들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오히려 여수 현지분이 추천해주셔서 갔던 집이 맛이 좋고 친절하셨습니다...

이곳은 블로그에도 안올라왔던 집이었구요,. 

더이상 블로그는 믿을게 못돼네요.

그리고 제일 기대하고 갔던 낭만포차!!

도대체 낭만이란 이름을 왜 붙인건가요????

돈에 눈이 멀어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밖엔 안보이던데요.

여수시에서 취약계층의 자립을 유도하고 관광객과 시민에게

"세계 각국의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관광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수시장님 낭만포차에 가보셨나요? 

세계각국의 다양한 먹거리요?

단합이라도 한듯 해물삼합밖엔 없던데요.

차이점이라고는 해물삼함에 들어가는 내용물만 차이나지

어느곳하나 특색있게 하는 집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먹은 곳은 맛도 없었구요..

뭐 하나 추가하면 30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하고.

돈안되는 메뉴는 있으면서도 팔지도 않고...

아무튼 낭만포차의 무질서의 끝을 보고 왔습니다.

정말 여수는 실망이네요..

여수는 실망 밖엔 안남았네요.글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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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향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여수는 실망 밖에 안남았네요」관
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민원인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드리면서 여수시에서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낭만포차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교육을 통하여 친절 서비스(메뉴, 위생, 가격) 등에 더욱더 노력하
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럽지 않으시거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주무관)에게 연락주시
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659-4552) 담당자 서희석 / 도시재생지원팀장 류성식 / 도시재생과장 김학섭
여수시장

목록

댓글(0)

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실명인증

이전글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다음글

비가 조금만오면 인도가 잠긴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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